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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자는지난 1 9 8 3년「한국고대국가형성에대한 일고찰 -위만조선의 예-」란 글을 발표한 이래「고고학 자료를 통해본 백제초

기의 영역고찰 -도성 및 영역문제를 중심으로본 한성시대백제의 성장과정-」( 1 9 8 5 ) ,「한국 고고학의 시대구분에 대한 약간의

제언」(1987), 「백제도성의 변천과 문제점」(2003), 「고고학으로 본 마한」(2003) 등의 글을 통해 2 0여년 동안 한국 고대사 및 고

고학에서 미해결의 분야로 남아 있는 위만조선(기원전 1 9 4년~기원전 1 0 8년), 낙랑(기원전 1 0 8년∼서기 3 1 3년), 마한 (기원전

3·2세기∼서기5세기말·6세기초), 백제(기원전 1 8년∼서기 6 6 0년) 문제를다루어왔다. 韓國史에서거의 5 0 0여년을공존했

던 마한과 백제는 共時的이면서도 通時的인시각에서그 문화와 역사를 인식해야만 그 연구의 실마리를풀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글을작성하게되었다. 이러한생각은문헌과최근발굴조사를통해알려진고고학자료들에대한새로운해석에그근거를두

고있다. 필자의연구가진전되어그내용이 보다심화되고구체화되면이를 종합해단행본을만들어보려는 생각을가지고있는

데, 이글은그러한시도의시작이다.

Ⅰ. 序言

西紀 1 3 9 2年 朝鮮朝 開國後 太祖 3年( 1 3 9 4年) 首都를 漢陽으로 決定하고 太宗 5年

( 1 4 0 5年) 開城에서 漢陽으로 遷都한 이후 朝鮮의 首都는 漢城( 1 3 9 4年 漢陽府에서 漢城

府로 고침)이었지만, 先史時代로부터 漢城時代의 百濟(紀元前 1 8年~西紀 4 7 5年)에 이

르기까지 中心地는 오늘날의 瑞草區, 江東區, 松坡區와 河南市 一帶인 漢江邊이었다. 現

行政區域上 서울에서 발견된 先史時代 遺蹟으로는 中浪區 面目洞의 舊石器時代 遺蹟, 江

東區 岩寺洞(史蹟 2 6 7號)의 新石器時代 遺蹟, 江南區 驛三洞과 西草區 盤浦洞의 靑銅器

時代 遺蹟(住居址와 支石墓), 城東區 鷹峰의 鐵器時代前期(紀元前 3 0 0年~紀元前 1年:

종래의 初期鐵器時代)遺蹟 등을 들 수 있다. 韓國 考古學 및 歷史學의 時代區分에 따르면

韓國의 先史 및 歷史時代는 舊石器時代, 新石器時代, 靑銅器時代(紀元前 1 5世紀~紀元前

4世紀), 鐵器時代前期(紀元前 4世紀~紀元前 1年), 鐵器時代後期(三國時代前期, 西紀 1

年~ 3 0 0年), 三國時代後期, 統一新羅時代, 高麗時代, 朝鮮時代로 區分된다.  

1 9 7 0年末 慶熙大 黃龍渾 敎授에 의해 발견된 中浪區 面目洞 舊石器 遺蹟은 아직까지

學界에서 認定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紀元前 5 ~ 4 , 0 0 0年頃 漢江邊에 形成된 江東區

岩寺洞 遺蹟과 오늘날의 河南市에 위치한 渼沙洞 遺蹟(史蹟 2 6 9號)은 韓半島의 新石器

時代를 代表하는 遺蹟들로 당시 人口密度가 매우 높았던 中心地였다.  韓半島의 新石器

時代 土器는 原始無紋土器, 隆起文土器, 壓印文土器, 全面櫛目文土器, 部分櫛目文土器,

二重口緣土器 段階의 順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岩寺洞 遺蹟에서는 新石

器時代의 全面櫛目文土器 段階로부터 百濟時代까지 사람이 살았던 考古學的 證據가 뚜

렷하게 確認되었다. 즉 圓形에 가까운 抹角方形의 竪穴住居址와 더불어 그들의 生活道具

一切가발견되어 당시의生活相을 復元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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崇實大 林炳泰 敎授는 驛三洞 靑銅器時代前期 遺蹟에서 孔列土器가 出土된 方形住居

址를 調査했고, 李丙燾 博士는 盤浦洞에서 支石墓를 調査한 바 있다. 그리고 日帝時代에

橫山將三郞는 鷹峰을 비롯한 漢江邊의 여러 遺蹟에서 鐵器時代前期로 編年되는 斷面原

形의 粘土帶土器와 各種 石器類(現 國立博物館 所藏)를 發見·收拾한 바 있다. 이들 遺蹟

들을 통해 볼 때 서울에는 新石器時代 中期부터 人間의 居住가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中

心地는 岩寺洞, 驛三洞 盤浦洞 등의 漢江邊였으며, 新石器時代 住民들은 江에 의존한 生

業經濟를 營爲했었다.  

以後 韓國考古學 時代區分上 鐵器時代前期(紀元前 3 0 0年~紀元前 1年)의 서울은 馬韓

의 支配下에 있었는데, 이는 紀元前 1 8年 百濟가 開國한後 百濟 始祖 溫祚가馬韓王에게

領土를 割讓받았다는 歷史記錄(溫祚 1 3年[紀元前 6年]을 통해서 確認된다. 百濟는 1 3代

近肖古王代에 이르러서는 天安에 中心을 두고 있던 馬韓을 壓迫하여 益山 一帶로 내몰았

다(西紀 3 6 9年). 그 이후 서울은 4 7 5年까지 漢城時代 百濟의 首都였고, 百濟가 남쪽으로

遷都한 4 7 5年以後로는 高句麗 또는 新羅의 領域이었다.  百濟는 始祖 溫祚王의 開國 이

후 第 3 1代 義慈王 2 0年(紀元前 1 8年~西紀 6 6 0年) 新羅와 唐나라의 聯合軍에 의해 멸

망하기까지 6 7 8年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新羅, 高句麗 뿐 아니라 日本 및 中國의여러 나

라와 政治·文化的으로 密接한 關聯을 맺으며 固有의 文化를 발전시켜 왔다. 百濟의 歷

史는 그 都邑의 變遷에 따라 크게 3時期로 區分해 볼 수 있다. 百濟의 建國, 즉 紀元前 1 8

年부터 西紀 4 7 5年까지 慰禮城(漢城時代, 溫祚王 元年~蓋鹵王 2 1年)에, 475年에서

53 8年까지는 公州(熊津時代, 文周王 元年~聖王 1 6年)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5 3 8年부

터 멸망하는 6 6 0年까지는 扶餘(泗�時代, 聖王 1 6年~義慈王 2 0年)에 百濟의 都邑이 있

었다.

Ⅱ.  百濟

漢城時代 百濟의 主要遺蹟으로는 風納洞土城(史蹟 1 1號), 夢村土城(史蹟 2 9 7號), 石

村洞 古墳群(史蹟 2 4 3號 百濟初期 積石塚 包含)과 芳荑洞 古墳群(史蹟 2 7 0號) 등이 있

다. 漢城百濟時代에는 河北慰禮城, 河南慰禮城, 漢山, 그리고 漢城으로의 遷都가 있었다.

즉 紀元前 1 8年 始祖 溫祚王의 建國以後 2 1代 蓋鹵王代에 高句麗 2 0代 長壽王에 의해

首都가 함락된 西紀 4 7 5年까지 百濟는 세 차례에 걸쳐 都邑을 옮겼다. 河北慰禮城은 紀

元前 1 8年~紀元前 5年(溫祚王 1 4年, 中浪川 一帶로 推定), 河南慰禮城은 紀元前 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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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紀 3 7 1年( 1 3代 近肖古王 2 6年, 風納土城으로 推定), 漢山은 西紀 3 7 1年~西紀 3 9 1年

( 1 6대 辰斯王 7年, 史蹟 4 2 2號로 指定되어 있는 河南市 二聖山城으로 推定), 그리고 漢

城은 西紀 3 9 1年~ 4 7 5年(文周王 1年, 河南市 春宮洞 一帶로 推定)까지 漢城百濟의 都城

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都城의 變遷은新羅初期 慶州에서도 그 都邑의 中心이 月城-金

城-滿月城으로 변천된것과 같은 脈絡으로 볼 수 있다.  

특히 河南慰禮城은 從來 夢村土城(古垣城 또는 二里城으로 불리워짐)으로 推定되어 왔

으나 最近의 考古學的 成果를 고려할 때 風納土城(蛇城 또는 坪古城)이 될 可能性이 높

아졌다. 風納土城에서는 百濟時代의 特徵적인 住居 形態인 六角形 竪穴住居址를 비롯해

祭祀址, 宮闕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蓋瓦와 塼, 그리고 大夫 등의 文字가 새겨진

銘文土器들이 많이 出土되었다. 그리고 漢城時代 百濟王과 上流層의 墳墓로는 高句麗 樣

式으로 築造된 石村洞 百濟初期 積石塚과 그 이후 百濟의 墳墓로 알려져 있는 芳荑洞 石

室墳 등이 確認되었다. 風納土城과 夢村土城 그리고 石村洞 積石塚 등 初期 百濟時代의

遺蹟들이 모두 直徑 10km 以內에 所在하는 것을 고려할 때 漢城時代 百濟의 中心地는

오늘날의 松坡區와 河南市一帶라고 할 수 있겠다.  

Ⅲ. 漢城時代의百濟遺蹟

1) 百濟의 建國神話

文獻 記錄에 따르면 百濟는 扶餘 또는 高句麗로부터 移住한 政權으로 周圍의 馬韓(馬

韓王 또는 西韓王이 統治)을 征服해 나가면서 조금씩 그 勢力을 擴張해 갔다.  漢江邊에

서 確認된 山城과 古墳들은 百濟의 勢力 擴張을 대변해 주는 考古學的 證據들이다. 百濟

의 建國者는 朱蒙의 三子인 溫祚(紀元前 1 8 ~西紀 2 8年)인데, 溫祚는 親父 朱蒙을 찾아

夫餘에서 내려온 琉璃王子(高句麗 第 2代王)의 登場에 身分의 威脅을 느껴 漢 成帝 鴻嘉

3年(紀元前 1 8年) 兄 沸流와 함께 南下하여 河北慰禮城(現 中浪川 近處로 推定되며, 溫

祚王 1 4年[紀元前 5年]에 옮긴 河南慰禮城은 松坡區에 위치한 風納土城으로 推定됨)에

都邑을 정했고, 兄 沸流는 彌鄒忽(仁川)에 定着했다.  『三國遺事』에는 溫祚, 沸流 兄弟가

高句麗의 建國者인 朱蒙의 아들로 되어 있으나, 『三國史記』「百濟本紀」別傳(권2 3 )에는

北夫餘의 第 2代王인 解夫婁의 庶孫인優台의아들로나와 있다. 이러한 記錄의不一致는

優台의 婦人이었던 親母 西召奴가 朱蒙에게 改嫁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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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濟에는 泗�時代 末期에 해당하는 第 3 0대 武王( 6 0 0 ~ 6 4 1年)代에 보이는 龍 神話를

제외하고는 古朝鮮, 扶餘, 高句麗, 新羅 등과는 달리 固有의 建國說話가 없다.  즉, 百濟의

建國者인 溫祚는 高句麗의 始祖 朱蒙의 경우에서 나타난 天孫 解慕漱와 龍王의 딸 河伯

女(柳花) 등의 神話的인 要素 및 卵生說話 등의 背景없이, 朱蒙, 召西奴, 優台 등 具體的

인 實存人物들 사이에서 登場한다. 따라서 百濟에는 夫餘나 高句麗에서 보이는 神秘한

建國神話나 始祖神話가 없는데, 이는 百濟가 어버이 나라인 高句麗에 劣等意識을 지닐

수 밖에 없었던 理由가 될 수 있다. 溫祚王 元年에 東明王廟를 세운 것이나, 第 1 3代 近肖

古王( 3 4 6年~ 3 7 5年)이 3 7 1年 平壤을 攻擊해 高句麗 第 1 6代 故國原王( 3 3 1年~ 3 7 1年)

을 殺害하는 戰果를 올리고도 平壤을 百濟의 領土로 編入시키지 않고, 漢城으로 되돌아

온 記錄에서도 이러한 側面을 엿볼 수 있다. 百濟의 王室은 高句麗 王室에 대한 劣等感을

解消하고 王室의 正統性을 高揚하려 努力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努力의 一環으로

龍이 王을 象徵하는 王權의 誕生說話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扶餘 陵山里에서

발견된 百濟金銅大香爐(國寶 2 8 7號)의 뚜껑과 몸체에 표현된 道敎와 佛敎的 紋樣, 龍鳳

(또는 朱雀과 玄武)文과 蓮花文 사이에 새겨진 太子像 裝飾 등이 그러한 證據로 이해된

다. 百濟金銅大香爐는『三國史記』「百濟本紀」武王 3 5年條에 王興寺成其寺臨水 彩飾壯麗

王每乘舟入寺行香이라는 記錄과 作品樣式으로 보아 百濟 武王 3 5年 西紀 6 3 4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金銅香爐의 製作背景은 高麗의『帝王韻紀』나 朝鮮의「龍飛御

天歌」와 같은 脈絡에서 理解할수 있다.

2) 서울·京畿道지역의 漢城時代 百濟遺蹟

百濟의 都邑이 4 9 3年間이나 漢城地域에 있었지만, 漢城時代 百濟에 관한 연구는 公州

나 扶餘에 비해 매우 부진하며, 최근 考古學的 遺蹟의 調査例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漢城

時代 百濟의 文化相을 밝히기에는 資料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까지 漢城百濟 地域에서

確認된 考古學 遺蹟으로는 夢村土城, 二聖山城, 風納土城 등의 城郭遺蹟과 石村洞, 芳荑

洞, 可樂洞 등의 墳墓遺蹟이 있다. 최근 서울·京畿 地域에서 이루어진 百濟初期의 考古

學的 硏究成果로는 風納土城(史蹟 1 1號)의 발굴조사를 들 수 있다. 1964年에 서울大 博

物館에서 실시한 風納洞土城 發掘調査에서 靑銅器時代 後期의 無文土器와 金海式 土器

片 등이 다량으로 발견된 바 있으며, 1925年의 大洪水때에는靑銅�斗가 발견된바도 있

었다. 文化財硏究所는 1 9 9 7年 실시한 發掘調査에서 百濟初期의 文化層을 確認했으며,

2 0 0 2年 4월 漢江邊에 면하여 洪水에 유실된 것으로 추정했던 西壁을 새로이 確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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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果를 거두었다. 城壁에서는 生活遺蹟에서 確認되어 온 紀元前 1世紀頃의 硬質無文土

器가 出土되었다. 그런데『三國事記』에는 溫祚王 1 3年(紀元前 6年) 樂浪과 靺鞨을 의식

해 漢山 밑에 城柵을 세우기 시작하고, 이듬해인 溫祚王 1 4年(紀元前 5年) 都邑을 옮겼

으며[河北慰禮城에서 河南慰禮城으로], 그로부터 2 7年 後인 溫祚王 4 1年(西紀 2 3年)

1 5歲 以上을 徵發하여 城을 修營했다는 記錄이 있다. 이러한 文獻記錄과 出土土器를 考

慮할 때, 風納土城이 처음 築造되기 시작한 것은 溫祚王 1 3年(紀元前 6年) 무렵이며, 風

納土城이 都城으로서의 面貌를 갖춘 것은 溫祚王 4 1年(西紀 2 3年) 이루어진 改築 以後

라는 推定이가능하다.  

前述하였듯이 漢城百濟의 遺蹟으로는 夢村土城, 風納土城, 二聖山城 등 城을 중심으로

하는 生活遺蹟과 石村洞, 芳荑洞, 可樂洞古墳과 같은 墳墓遺蹟이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서울市 松坡區 一帶의 直徑 10km 以內地域에 소재하고 있다. 漢城時代 百濟의首都가과

연 어디였는가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지만, 筆者는『三國史記』初期記錄의 取信과 아울러

두 번째 都邑地였던 河南慰禮城으로 추정되는 風納土城을 중심으로 百濟 建國세력이 자

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이들 세력 집단이石村洞, 可樂洞, 芳荑洞 一帶에그들의

墳墓를 築造했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서울·京畿 地域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百濟初期의 考古學

的 發掘成果를 가지고 漢城時代 百濟의 文化相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百濟는 高

句麗로부터 이주한 정권으로 나름대로의 正統性을 확보해 나가면서 溫祚王1 3年(紀元前

6年) 以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馬韓(馬韓王 또는 西韓王이 統治)을 압박해 가며 조금

씩 세력을확장해갔다. 百濟의 세력 확장은山城이나 古墳 등 考古學的 資料를통해서알

수 있다.  

가.  墳墓遺蹟

a) 積石塚

漢城百濟의 대표적인 墓制로는 積石塚, 土壙墓, 甕棺墓, 그리고 石室墳을 들 수 있다. 積

石塚은 高句麗 移住 勢力의 墳墓로 初期 百濟의 支配勢力이 사용했다.  積石塚은 크게 基

壇式 積石塚과 無基壇式 積石塚으로 대별된다. 漢江地域에서는 無基壇式이 確認되지 않

는데, 이는 百濟의 支配勢力이 基壇式을 築造하는 시기에 漢江 流域에 내려왔거나, 아니

면 河川 근처에 築造되었던 無基壇式 積石塚들이 모두 洪水 등에 의해 쓸려 내려가 없어

졌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百濟古墳 중 石村洞 3號墳은 高句麗 樣式을 繼承하였음이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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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百濟式의 형식적인 흡道가 確認된 4號墳의 경우는 後期 積石塚이 封土石室墳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1號墳의 南墳은 高句麗式 積石塚으로, 北墳은 百濟式 積石塚으로 築

造되었지만, 4號墳은 封土를 쌓은 후 積石으로 보강을 한, 즉 封土가 主이고 積石이 附加

된 구조임이 確認되어 百濟 積石塚의 主體는 유력한 土着勢力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百濟式積石塚의 起源에대해 示唆하는 바 크다. 高句麗의 영향을받은 것이 분명한 積

石塚은 서울 뿐 아니라 南漢江 및 北漢江 流域에서도 여러 基가 발견된 바 있다. 즉, 南漢

江 上流의 平昌郡 勵萬里, 鷹巖里, 提原郡 陽坪里, 桃花里와, 北漢江 上流의 華川郡 看尺

里와, 春城郡 泉田里( 2 0 0 2 ~ 3년 강원문화재연구소 발굴에 의해 北方式支石墓임이 밝혀

짐), 春川 中島에서도 積石塚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최근 文化財硏究所가 주관한 非武

裝地帶의 考古學的 調査에서 京畿道 漣川郡 三串里 積石塚이 確認되었고, 郡南里와 鶴谷

里에서도 百濟時代의 初期積石塚(BC 1~AD 1세기 추정)이 보고되었다. 臨津江邊에서도

積石塚이 確認되었다는 것은 百濟 積石塚이 북쪽에서 南下했다는 說을 재삼 確認시켜주

는 것으로, 百濟 積石塚연구에示唆하는 바가 크다.

또한 漢江流域 각지에 퍼져있는 積石塚의 분포 상황은 당시 百濟의 領域이『三國史記』

溫祚王代( 1 3年, 紀元前 6年) 記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東으로는 走壤(春川), 南으로는

熊川(安城川), 北으로는 浿河(禮成江)에까지 이르렀음을 確認시켜 준다. 이처럼 漢江流

域에 분포하는 百濟 初期의 積石塚들은 百濟初期의 領域을 알려주는 考古學的 資料로 오

히려 文獻 記錄을 보완해주고 있다.

b) 土壙墓

土壙墓는 漢江 土着勢力의 墳墓로서 3世紀 中葉부터 築造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葺石封土墳인 可樂洞 1, 2, 3號墳과 石村洞 5號墳은 土着 支配勢力과의 융화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4世紀 中葉으로 편년되는 夢村土城 1, 2, 3, 4號墳은 積石塚 樣式이 도용된 土

壙墓로 생각된다. 葺石封土墳은 西紀 4 7 5年 公州 遷都 以後는 발견되고 있지 않아 支配

勢力이 된 土着集團의 墓制임을 알 수 있다. 封土石室墳은 5世紀初에 등장하여 熊津時代

까지 지속된 墓制로 驪州 梅龍里, 서울 可樂洞 3號墳, 芳荑洞 6號墳과 春城郡 芳洞里 古

墳이 이에 속하며, ㄱ字形과 모字形이 있다. 甕棺墓는 葺石封土墳 內部에서 確認되는데,

典型的인 合口式이다. 이 時期의 墓制는 土壙墓이나 石槨墓와 같은 土着적인 墓制에 高

句麗式 積石塚과 副葬이 가능한 石室墳이 結合되었으며, 기본적으로는 平地墳墓였으나,

후에는丘陵에墓를 쓰게 되면서石室形態 역시 百濟化되는 傾向을보인다.

土壙墓는 매장양식에 따라 單一墓와 集團墓로 대별된다. 單一墓는 土壙을 파고 그 內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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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신을 그대로 안치하거나 木棺에 넣어 안치한 후에 封墳을 씌운 간단한 형식으로, 土

壙이나 木棺의한쪽 끝에 短頸壺나 鉢類의 土器와 刀子, 劍 등의 鐵器가 副葬된다. 石村洞

3號墳 동쪽에서 調査된 1 1基의 土壙墓들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漢江 流域이 아닌 淸

州 新鳳洞이나 公州, 論山, 扶餘 등지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土壙墓가 발견된 바 있다. 集

團墓는 각각의 壙에 시신을 넣은 木棺을 안치하고 각각에 小墳丘를 씌운 후에 다시 石灰

를 섞은 粘土나 葺石을 덮어 거대한 封墳을 이룬 전체적으로는 一封土下 多葬墳의 형태

를 지니는데, 石村洞 5號墳, 可樂洞 2號墳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2 ). 때때로 土壙墓에

甕棺이 陪葬되는 경우도 있다. 즉 土壙墓의 左右 혹은 어느 한 쪽에 甕棺이 안치되는데,

그 甕棺은 日常生活에 사용되던 것이다. 石村洞 破壞墳, 3號墳 동쪽의古墳群에서 確認된

土壙墓들과 可樂洞2號墳이 이에 해당된다.

百濟 初期의 土壙墓들은 대부분 낮은 산의 경사면이나 평지에 입지하며, 그 배후에 광

활한 농경지가 위치한다. 아직 扶餘, 公州 遷都 以後에 조성된土壙墓에 대한 調査가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아 支配層의 墓制가 石室墳으로 대치된 以後의 土壙墓의 立地는 밝혀지

지 않았다. 土壙墓 出土遺物은 扶餘와 公州 등지에서 支配層의 墳墓로 축조되었다고 믿

어지는 石室墳이나 塼築墳 出土遺物들에 비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격이 떨어지지만, 대

체로 遺物副葬의 원칙은지켜지고 있다.

積石塚와 土壙墓를 축조한 集團은 각각 高句麗系 移住民과 土着住民으로 해석되고 있

다.  즉, 石村洞과 可樂洞 一帶의 土壙墓들은 그 築造樣式, 遺物의 配置, 出土遺物의 性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百濟 初期의 先住民 集團의 墳墓이며, 이들 土壙墓의 彼葬者

들은 주변의 積石塚의 彼葬者들보다는 下位階層이었지만 甕棺墓나 小形石室墳에 彼葬된

平民層보다는 上位의 支配階層이었을 것이다. 한편 積石塚은 그 규모의 거대함을 고려할

때 權力의 最上層에 있었던 이들의 墳墓로 축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石村洞의 積石塚

은 단순히 高句麗 樣式을 模倣했다기 보다는 나름대로 百濟化된 흔적도 보이고 있어서

移住民들이 차츰 土着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漢城時代 百濟를代表하는 墳墓 遺蹟으로 다음과 같은 遺蹟들이 있다.

2) 이와 유사한 구조는 公州 儀堂面 水村里 토광목곽묘 2호에서도 발견된다. 이곳에서는 토광묘·토광목곽묘, 횡구식·횡혈식 석

실분이 나오고 유물도 계수호를 비롯한 금동제관·신발·환두대도·호등 등 다양한 유물이 나오고 그 연대는 4 ~ 5세기에 속한

다. 이들주체는천안용원리와같이마한 5 4국을이루는토착세력으로보인다. 따라서종래공주박물관에서발굴한수촌리토성

도마한에속하는것으로보는것이좋겠다.



石村洞 古墳群(史蹟 2 4 3號)

石村洞에서는 積石塚 7基와 土壙墓, 甕棺墓 등 모두 30 餘基 以上의 漢城時代 百濟의

墳墓가 確認되었다. 高句麗의 影響을 받은 墳墓인 積石塚이 石村洞에 散在한다는 것은

漢城百濟의 建國勢力이 高句麗와 文化的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示唆해 주는

考古學的 證據이다. 石村洞 古墳群에서는 3號墳과 4號墳과 같은 大形墳 以外에도 平民이

나 一般官吏의 것으로 여겨지는 小形의 土壙墓도 確認되었다.  그리고 서로 時期를 달리

하면서 重疊되게 축조된 古墳들도 確認되었는데, 이는 石村洞 一帶에 오랜 기간동안 다

양한 階級, 階層의 분묘가 築造되었음을 의미한다.

3號墳은 石村洞에서 가장 거대한 고분으로 그 規模가 長邊 45.5m, 短邊 43.7m, 高

4 . 5 m에 이르는 方形 基壇式 積石塚이다. 階段은 3段까지 確認되었으며, 그 築造時期는 3

世紀 中葉에서 4世紀頃으로 알려져 있다. 4號墳은 一邊이 2 3∼2 4 m에 이르는 正方形 墳

墓로 築造年代는 3號墳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나, 土壙墓와 版築技法이 가미되는 등 純粹

한 高句麗式과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1 9 8 7年에 調査된 1號墳은 王陵級의 大形 雙墳이다. 雙墳 築造의 傳統은 鴨綠江

流域의 桓仁懸 高力墓子 古墳群에 보이는 接合式 積石塚과 연결되어 百濟의 支配勢力이

高句麗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또 하나의 證據가 된다. 古墳群은 대체로 西紀 3世紀 中

後半頃 부터 5世紀 末에 이르는 약 2 0 0여年 동안 造成되었으며, 특히 西紀 3 0 0 - 4 0 0年

의 약 1 0 0年 동안에는 百濟 支配勢力에 의해 積石塚 위주의 古墳이 築造된 것으로 보인

다. 그 以後 公州로 遷都할 때까지 百濟 支配勢力은 積石塚 대신 石室墳을 芳荑洞과 可樂

洞 등지에 축조하였으며, 石村洞 一帶에는 土壙墓와 甕棺墓 등의 小形 古墳들이 築造되

었다.

芳荑洞 古墳群(史蹟 2 7 0號)

芳荑洞에는 丘陵上에 石室墳이 築造되어 있는데, 蠶室地區遺蹟發掘調査( 1 9 7 6 - 7 7年)

에서 確認된 6基의 古墳中 3基가 發掘되었다. 發掘된 古墳들은 흡道가 있는 石室墳과 小

形 石槨이 딸린 橫穴式 石室墳이었다. 5號墳은 대략 4 ~ 5世紀頃에 築造되었고, 4號墳과

6號墳이 그보다 늦게 築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고분의 구조는 백제가 아

니라 진흥왕 1 2년(551 또는 5 5 3년) 이후 신라가 한강유역에 진출한 때와 관련이 있을런

지 모른다. 최근 용인 보정리 수지 빌라트(성호건설)와 1 2 0번지 일대( 6호와 9호는 토지

개발공사에서 발굴)에서 발굴된신라시대의 고분의 존재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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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樂洞 古墳群

可樂洞 遺蹟에서는 1 9 6 9년 2基의 土壙墓( 1號墳과 2號墳)가 確認되었다. 1號墳의 墳

丘는 이미 상당히파괴되어 있었는데, 남아있는 墳丘의規模는長邊 14m, 高 1 . 8 9 m에 이

른다. 지표면을 얕게 파서 土壙을만든 후에 木棺을安置한 간단한 構造로 밝혀졌다. 方形

封墳을 지닌 2號墳의 各邊의 길이는 1 2 ~ 1 5 m (基底部 基準)에 이른다. 2號墳은 3基의 土

壙墓와 1基의 甕棺墓가 하나의 封墳內에 안치된 매우 특이한 構造를 보이며, 甕棺內部에

서는 4世紀頃으로 편년되는 黑陶가 출토 되었다. 이와 같은 예가 최근 高陽市 法串洞 覓

截山 百濟山城遺蹟에서도 確認된바 있다.

나.  城址

夢村土城(史蹟 2 9 7號)

夢村土城은 漢江의 남쪽에 위치한 自然丘陵을 이용하여 築造되었는데, 城의 規模는 南

北 730m, 東西 540m, 城壁 길이 2 , 2 8 5 m에 이른다. 城의 동북쪽에 위치한 外城을 포함

하면 總面積은 약 9 3 , 0 0 0坪에 달한다. 自然丘陵上에 築造된 까닭에 城의 形態는 楕圓形

에 가까우며, 屈曲이 심한 편이다. 城壁에서 版築을 위한 木柵施設을 했던 痕迹이 確認되

었으며, 慶州 月城의 경우처럼 城 周圍에 垓字를 설치했다. 城門은 東, 南, 北 세 곳에서

確認되었는데, 城 內部의 道路網과 外部와의 連結을 위해 暗門에 해당하는 門이 더 있었

을 것으로추정된다.

記錄에 따르면, 高麗後期에는 古垣城이라 불리다가, 朝鮮時代에 이르러 夢村으로 불리

기 시작한 이후 현재에이르고 있다. 西晉時代(西紀 2 6 5 ~ 3 1 6 )의 灰釉錢文陶器片의 出土

는 夢村土城이 3世紀 後半頃에 이미 築造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資料이며, 240

±6 0년과 3 7 0±7 0年이라는 年代가 百濟 文化層에서 나온 試料의 放射性 炭素年代 測定

結果로 나왔는데. 이 年代는 土城의 存續年代와 잘 부합된다. 그 외에도 日本 古代土器인

埴輪의 祖形으로 여겨지는 圓筒形土器를 비롯해 貯藏穴, 竪穴住居址, 土壙墓, 甕棺墓 등이

確認되어 河南慰禮城의 面貌를 여실히 밝혀주고 있다. 아직 城의 극히 一部만이 發掘調査

되어 그 歷史的, 考古學的 背景을 具體的으로 論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此後

發掘調査를 통해 宮殿을 포함한보다 많은 考古學的 資料가 추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風納洞土城(史蹟 1 1號)

文獻에 登場하는 蛇城(蛇城), 또는 坪古城으로 알려진 風納洞 土城은 現行政區域上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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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松坡區 風納洞에 位置하며 史蹟 1 1號로 지정되어 있다. 風納洞 土城은 1 9 6 3年 1월

2 1일 城壁 둘레 약 3,470m (121,235 ㎡)에 국한하여 史蹟으로 指定되었고, 城의 內部는

史蹟으로 지정되지 않고 私有地로 남아 있다. 現在 城 內部에는 現代中央病院을 비롯하

여 中學校와 初等學校 등 크고 작은 建物들로 꽉 들어차 있다.  현재 뚜렷하게 남아 있는

土城의 城壁은 東壁 1,500m, 南壁 200m 西北壁 250m 등 모두 약 2,250m 정도에 이른

다. 城의 全體 規模는 南北 2km, 東西 1km 등 그 둘레가 4 k 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일찍이 李丙燾 博士는 이 城을 記錄에 보이는 百濟時代의 蛇城으로 推定한바 있으나,

方東仁敎授는坪古城으로 보는 등 학자들 사이에상당한異見이있어 왔다.  

風納洞 土城은 1 9 2 5年 乙丑年 大洪水때 西壁이 무너지면서 靑銅�斗 2點이 發見되어

學界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1964年 서울大學校 博物館에서 실시한 試掘調査에서 風納

里式 無文土器가 確認되어 遺蹟의 年代가 百濟建國 初期(紀元前 1 8年)까지 올라갈수 있

음이 示唆된 바 있다. 最近 慶尙南道 三千浦市 勒島 遺蹟에서 風納里式 또는 中島式 無文

土器를 포함하는 硬質無文土器가 秦始皇代에 製作된 半兩錢, 日本의 �生土器, 樂浪土器,

그리고 灰靑色硬質土器와 함께 共伴出土되어 學界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이들 土

器들이 늦어도 紀元前 1世紀 以前에製作되었음을 말해 주는 考古學的 證據이다. 즉 風納

里式 無文土器의 上限年代는 從來의 學說대로 原三國時代(西紀 1年~ 3 0 0年)가 아닌 鐵

器時代前期(從來의 初期鐵器時代: 紀元前 3 0 0年~紀元前 1年)末로 遡及되며, 이는 文獻

에 記錄된 百濟의 建國年代와도 일치한다.  

1 9 9 6年 漢陽大 博物館에 의해 中央病院敷地에 대한 試掘調査가 실시되었고, 1996∼9 7

년 鮮文大는 土城의 實測調査를 실시한 바 있다. 1997년 1월 現代아파트 建立에 따른 基

礎工事중 百濟土器가 多量으로 出土되었다는申告가 접수됨에 따라文化財硏究所는1 9 9 7

年 1월부터 4월에 걸쳐 工事가 進行되고 있던 城壁 內部에 대한 緊急發掘調査를 실시하였

다. 이 發掘調査에서 적어도 4개의 文化層이 確認되어, 漢城時代(溫祚王 元年, 紀元前 1 8

年~ 2 2代 文周王 元年, 西紀4 7 5年) 百濟의 文化相에 관한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I 層 : 西曆紀元前後 : 風納里式 또는 中島式硬質無文土器+三重의 環濠

I I層 : 西紀 1∼2 世紀 : 六角形 竪穴住居址+灰靑色軟質土器+樂浪系 土器(西紀 2 3年

城壁築造)

I I I層 : 西紀 3∼4世紀 : 六角形 竪穴住居址+灰靑色硬質土器

I V層 : 西紀 4世紀以後 : 四角形(方形 또는 長方形) 竪穴住居址+灰靑色硬質土器 (西

紀 4 7 5年 漢城時代 百濟終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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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7年初 이루어진 緊急發掘調査 以後 風納洞土城은 同年 1 1월까지 文化財硏究所, 서

울大, 韓神大 등에 의해 發掘調査되었다. 1999년 以後 文化財硏究所가 城壁, 韓神大 博物

館이 敬堂地區에 대한 發掘調査를 實施해 왔다. 그리고 國立文化財硏究所는 2 0 0 2年 4월

風納 2洞 2 9 8 - 1 4番地와 2 9 1 - 1 7∼1 9番地에 대한 發掘調査에서 從來 洪水에 流失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던 西壁과 西門址(甕城과 城門)를 確認했으며, 2003年 1月∼3月과

1 0 ~ 1 2월의 두번에 걸쳐 實施된 發掘에서는 三標 레미콘 敷地와 그 周邊, 그리고 미래마

을에서 西壁과 垓字를 새로이추가 確認했다.

文化財硏究所의 1 9 9 9年 東壁 發掘에서는 높이 9m, 폭 4 0 m에 이르는 거대한 城壁의

築造過程이 밝혀졌다. 城壁 內部에서 土城 築造 以前 時期의 住民들이 사용했던 深鉢形

土器와 硬質無文土器가 出土되었는데 이들은 紀元前 1世紀 무렵, 즉 風納洞 土城 築造를

前後로 하는 시기의 文化相을 설명해 주는 資料들이며, 城壁에서 나온 試料를 통해 얻은

放射性 炭素年代도 이를 지지해 준다. 이와 같은 양상은 2 0 0 3년 삼표 레미콘 부지의 서

벽에서도 같다. 城의 構造와築造方法은 앞으로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의 밝혀진

發掘調査 成果 역시 初期百濟 文化의硏究에귀중한새로운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三國事記』에는 溫祚王이 在位 1 4년(紀元前 5年) 都城을 옮겼으며[河北慰禮城에서 河

南慰禮城으로], 27年 후인 溫祚王 4 1年, 즉 西紀 2 3年에는 城壁을 새로이 쌓거나 대대적

인 補完을 했다는 記錄이 있다. 즉 百濟는 建國後 馬韓王의 許諾으로 땅을 할양받아 근근

히 지내다가 국력이 강성해짐에 따라 溫祚王 1 3年(紀元前 4年)에 이르러 馬韓 또는 북쪽

의 樂浪을 의식해 城壁을 대대적으로 쌓기 시작하고 이듬해 都邑을 옮겼고, 27年後인 溫

祚王 4 1年, 즉 西紀 2 3年에 이르러는 城壁을 새로이 쌓거나 대대적인 補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百濟는 當時 이미 거대한 規模의 城壁을 築造할 수 있는 國力을 지니고 있

었고, 또 百濟에는 築城을 위해 많은 人力을動員할수 있는 强力한王權이存在했음을 의

미한다. 다만 從來에는 河南慰禮城을 史蹟2 9 7號로 지정된 夢村土城(古垣城 또는 二里

城)으로 보아 왔으나 風納土城의 發掘로 夢村土城 보다 그 築造年代가 앞서는 風納土城

이 河南慰禮城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1 9 9 9년부터 2 0 0 0年에 걸쳐 실시된 韓神大 博物館의 敬堂地區 發掘에서는 祭祀

遺蹟과 遺構(祭祀를 지낸 後 廢棄된道具와飮食을 버렸던 구덩이로 推定)가 確認되었고,

蓋瓦와 建物의 바닥에 까는 塼, 그리고“大夫”, “井”등의 文字가 새겨진 土器가 출토되었

다. 蓋瓦와 塼은 附近에 宮殿의 성격을 띤 地上家屋이 존재했었음을 시사해 준다. 祭祀遺

蹟은 主 建物의 길이가 13.5m, 폭이 5.2m, 그리고 깊이 3 m에 이르는 呂字形 집으로 地上

家屋이다. 祭祀遺構인 9號 遺構에서는 大夫, 井 등의 文字가 새겨진 土器를 비롯해 錢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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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器를 포함하는 多量의土器片과 琉璃구슬片 등의 遺物이나왔는데, 특히 말의 下顎骨7

個體分이 출토되어 주목을끌었다. 그 외에도 塼, 五銖錢, 中國 晉代의 靑瓷類와 伽倻土器

등이 출토되어 當時 百濟가 中國, 伽倻 등과 活潑하게 文物을 交流했음을 짐작할수 있다.

祭祀遺蹟은 朝鮮時代의 宗廟(史蹟 1 2 5號)나 社稷 (史蹟 1 2 1號) 등과 비견되는, 즉 祖

上과 하늘에 祭祀를 올리는 곳으로 古代王權의 維持에 必須的인 것이다. 百濟地域에서

確認된 祭祀遺構로는 公州 宋山里 蓋鹵王의 假墓( 1 9 8 8년 文化財硏究所), 公州 錦城洞

艇止山( 1 9 9 6년 公州博物館), 扶安 邊山半島 竹幕洞( 1 9 9 2년 全州博物館)과 扶餘 陵山里

( 1 9 9 4년 扶餘博物館, 後日 昌王 1 3年銘[西紀 5 6 7年]이 있는 舍利龕이 出土, 그러나 國

寶 2 8 7號로 指定된 百濟金銅大香爐는 武王 3 5年 [西紀 6 3 4年] 製作된 것으로 추정됨)

建物址등이 있다.  

風納土城內의 祭祀遺蹟은 漢城時代 百濟에서 國家가 主導했던 祭祀址로 생각되는데,

이는 扶餘 陵山里의 建物址가 泗�時代 百濟(西紀 5 3 8 ~ 6 6 0年)의 宗廟에 해당하는 建物

址로 國家的次元에서 祭祀를 지내던 場所로 理解되는 것과 같은 脈絡으로 볼 수 있다. 이

와 같은 性格의 遺構는 中國 吉林省 博物館이 1 9 5 8年 高句麗 國內城(集安) 동쪽에서 發

掘한 東臺子 遺蹟에서 確認된 바 있다. 이 建物址는 高句麗 廣開土王 2年(西紀 3 9 2年)에

築造된國社라는 宗廟와 社稷의 제사터로 보고되었다. 建物址의 形態가“呂”字인 것은 이

建物의 年代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中部地域 특히 江原道의 鐵器時代 前期(紀

元前 3 0 0 ~ 1年; 初期鐵器時代) 住居址의 平面形은 長方形, 方形, 凸字形, 그리고 呂字形

의 순으로 發展해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이 祭祀터의 平面形이“여(呂)”字形인 점

은 이러한 脈絡에서 理解할 수 있다. 祭祀遺構에서 말의 머리뼈와 턱뼈가 出土되었는데,

말은 祭祀儀式에 犧牲物로 바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中國 商王朝 (紀元前 1 7 5 0년~

1 1 0 0年)의 마지막 首都였던 殷墟에서 調査된 大司空村 1 7 5號墳 등에서 보이듯이 항상

말은 馬車와 함께 殉葬된다. 當時 社會에서 最高의 權威를 象徵하는 威勢品의 하나인 馬

車가 王이나 上流層의 墳墓에 馬車를 끌던 말과 함께 副葬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

다. 國家 次元의 祭祀에는 소(牛), 上位 貴族層의 祭祀에는 羊, 그리고 그 아래 身分의 祭

祀에는 돼지(豚)가 祭祀의 犧牲物로 사용되었다. 이에 根據하여 犧牲物로 바쳐지는 소를

國家 次元에서 飼育한 것이 商나라의 國家成立 原動力의 하나였다는 假說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런데 馬車와 함께 무덤에 묻히는 말의 경우 역시 國家 次元의 祭祀, 즉 王이 主導

하는 祭祀의 犧牲物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敬堂地區에서 確認된 祭祀터, 蓋瓦와 塼이

사용되는 宮闕과같은 建物址, 祭祀 犧牲物로서의 말뼈, 文字가 새겨진土器片등은 이 地

域이 王都였을 可能性이 상당히 높음을 示唆해 주는 考古學的 證據라는 假說을 設定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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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러한 假說의 設定이 가능하다면, 風納土城에서 確認된 祭祀터는『三國史

記』「百濟本紀」에 보이는 始祖 溫祚王 元年(紀元前 1 8年) 여름 5월에 東明王의 祠堂을

세웠다는 記錄과 同王 1 7年 여름 4월에 祠堂을 세우고 王의 어머니에게 祭祀를 올렸다는

記錄과 관련이 있는 遺構라는 推測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風納土城에서 發掘을 통해 確

認된 建物址는 後代에 補修 및 改築을 거친 것으로 建物이 처음 築造되었을 당시의 形態

및 築造年代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있을 수 있다.  

百濟의 始祖 溫祚는 琉璃와 沸流의 동생으로 高句麗의 始祖 東明王(朱蒙)의 三子로 알

려져 있다. 그런데 溫祚는 親母 召西奴와 優台(또는 仇台: 解夫婁의 庶孫)와의 사이에서

出生한 沸流와는 親兄弟間이지만, 召西奴가 朱蒙에게 改嫁했으므로 朱蒙은 沸流와 溫祚

의 繼父가 되며, 朱蒙이 溫祚의 親父는 아니지만, 高句麗는 百濟의 어버이 나라가 된다.

따라서 溫祚가 卽位 元年에 東明王의 祠堂을 세웠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風納土城에서 確認된 祭祀터가 繼父 東明王과 親母 召西奴의 廟, 다시 말해 祖上崇拜의

儀式을 擧行하던 宗廟일 수 있다는 解釋 역시 가능하다. 結論的으로 風納土城은 外壁의

城郭을 비롯해 國家의 象徵的 記念物인 祭祀터와 宮闕을 모두 갖춘 初期百濟의 歷史를

究明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宗廟(史蹟 1 2 5號)內의 正殿(國寶

2 2 7號)과永寧殿(寶物 8 2 1號)에비견될수 있다.        

二聖山城(史蹟 4 2 2號)

二聖山城은 京畿道 河南市 春宮洞과 草一洞에 걸쳐 있는 二聖山(海拔 209m) 頂上에

위치한 石城이다. 山城의 規模는 둘레 약 1.7km, 높이 6~7m 程度에 이르는데, 4 地點에

서 城門址가 確認되었다. 漢陽大 博物館은 1 9 8 6年 以來 2 0 0 2年까지 10 次에 걸쳐 二聖

山城 發掘을 擔當해 왔다. 1986年 一次 發掘에서 建物址 2棟, 信仰遺構 4基, 貯藏穴 3基,

小形石槨墓 등의 遺構가 確認되고 多量의 遺物이 出土되었다. 山城의 築造年代를 推定할

수 있는 資料는발견되지 않았지만, 土器와 蓋瓦 등의 遺物로볼 때 漢城時代 百濟의 後期

에 築造되었다가, 三國의 政治 및 軍事的 狀況에 따라 高句麗와 新羅에 의해 占有되면서

數百年 동안 改築되면서 使用되어 오다가 統一新羅時代에 이르러 그 效用價値가 점차 喪

失되어 廢城된 山城으로 여겨진다. 二聖山城은 百濟의 第 1 3代王 近肖古王이 西紀 3 7 1

年(在位 2 6年) 高句麗의 侵略에對備하여 一時的으로 遷都를斷行했던 漢山에비정될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 歷史的 意味가 있다. 그리고 祭祀遺構(天壇)로 推定되는 1 2角形

의 建物址가 山城 頂上部에서 確認되었는데, 이와 類似한 建物址는 順天大 博物館이

1 9 9 8年 調査한順天市星山里檢丹山城(史蹟 4 1 8號)에서도 確認된바 있다. 檢丹山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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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濟時代에 築造된 城임이 考慮할 때 이러한 1 2角形의 祭祀遺構가 百濟時代부터 築造되

었음을 알 수 있다. 第 8次, 9次, 10次 發掘에서 百濟時代의 遺構와 遺物이 確認되는 등

二聖山城에서는 百濟, 高句麗, 新羅와 관련된 遺構와 遺物이 다량으로 確認되었는데, 이

들은 二聖山城이 百濟 1 3代 近肖古王이 西紀 3 7 1年 政治的·軍事的 目的으로 遷都해

20 餘年間 漢城百濟의 都城이었던 漢山(西紀 3 7 1 ~ 3 9 1年)일 蓋然性을 높여주는 考古學

的 證據라 할 수 있다. 漢城百濟 初期부터 축조되어 사용되어 오던 土城이 近肖古王의 活

潑한 征服事業과 高句麗의 영향으로 石城으로 轉換되었다고 여겨지는데, 土城에서 石城

으로의 轉換이 二聖山城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2 0 0 1∼2 0 0 2年 실시된 東

門址에 대한 發掘은 漢城時代 百濟의 마지막 王이었던 2 1代 蓋鹵王(在位: 西紀 4 5 5年∼

4 7 5年)이 二聖山城에서 벌어진 高句麗와의 戰鬪에 패해 敵軍에게 잡혀 阿且山城에서 處

刑되었을 可能性을 제시해주었다. 즉, 二聖山城이 漢城百濟의 最後 激戰地였을 可能性이

높다고 하겠다. 結論的으로 二聖山城은 百濟 近肖古王代의 初築(西紀 3 7 1年), 高句麗 長

壽王에 의한 漢城百濟의 衰亡(西紀 4 7 5年), 新羅 眞興王 1 2년 혹은 1 4년의 漢江 進出

(西紀 5 5 1 / 5 5 3年), 그리고 百濟의 滅亡과 統一新羅時代의 開始( 6 6 0 / 6 6 8年) 및 高麗, 朝

鮮으로 이어지는 一連의 歷史的 脈絡을 理解하는데 매우 중요한 考古學的 端緖들을 제공

해 주었는데, 이는 二聖山城이 처음 築造된 以來 時代 및 占有勢力을 달리하면서 長期間

戰略的要衝地의 役割을 수행해왔음을의미한다.

雪城山城(京畿道 記念物 7 6號)

雪城山城은 百濟時代에 築造된 山城으로 알려져 있는데, 最近 이루어진 山城에 대한 2

次 調査에서 二聖山城 東門址 發掘에서 出土된 바 있는 格子文이 施文된 두께가 얇은 蓋

瓦를 비롯해 器臺와 百濟土器類(鳥足文土器와 類似한 土器 包含)가 다량으로 出土되었

다. 雪城山城은 二聖山城(西紀 3 7 1년~ 4 7 5年 사이에 築造되고 使用) 以後에 築造된 百

濟石城으로 雪峰山城(사적 4 2 3호), 望夷山城과 竹州山城과 함께 漢城時代 百濟의 穀倉

地帶인 利川平野를 保護하던 百濟山城으로 알려져 있다. 山城에서 出土된 원통형 器臺는

지금까지 夢村土城과 風納土城, 그리고 抱川 自作里에서 調査된 6角形 百濟 住居址에 이

어 네 번째로 出土된 것으로 雪城山城이 百濟時代에 築城된 山城임을 입증해 주는 귀중

한 考古學的 資料이다. 器臺는 시루(甑)와 함께 祭祀用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지만 民

族誌的 比較와 檢討를 거친다면 넓은 한 쪽에 가죽을 대어 두드리던 打樂器의 일종으로

도 볼 수 餘地도 있다. 한편 山城 調査에서 集水池가 確認되었는데, 이러한 集水 施設은

扶餘 扶蘇山城(史蹟 5號), 관북리 궁궐터 내, 大田 月坪洞 山城과 鷄足山城, 公州 公山城,



20 漢城時代의百濟와馬韓

順天 檢丹山城, 麗水 鼓樂山城, 그리고 河南 二聖山城에서도 發見된 바 있는 百濟山城의

한 특징이다. 이 山城의 初築年代는 4世紀後半頃으로 알려져있다.        

Ⅳ. 其他遺蹟

河南市 春宮洞一帶라함은 南漢山에서 北으로는 漢江을향하고東으로는 客山과 그 稜

線이 境界를 이루며, 西로는 金岩山과 二聖山의 稜線이 國道와 만나는 地點 사이에 발달

한 폭 2~3km, 길이 6 k m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이 地域은 行政區域上으로는 春宮

洞과 上·下 司倉洞, 項洞, 德豊洞, 交山洞에 걸쳐 있다. 이 골짜기는 元來 고골이라 불리

어 왔는데 附近의 大原寺라 불리던 寺址에서 高麗 初期의 石塔(寶物 1 2號, 13號: 春宮洞

5層 및 3層 石塔: 東國大學校의 發掘에 의해 棟寺址[史蹟 3 5 2號]로 確認됨) 2基도 있어

이 一帶의 歷史的 背景이 매우 중요함이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二聖山城은

一時的인 守備를 위한 防禦用 城으로는 適合하나 都城으로서는 適合하지 않다. 이에 百

濟는 二聖山城으로 遷都한지 20 年後인 西紀 3 9 1年(辰斯王 7年) 漢城으로 다시 都邑을

옮기는데, 이 漢城이 二聖山城 아래에 위치한 春宮洞 一帶로 推定되고 있으나, 아직 宮址

를 포함해이 說을 지지해주는 考古學的 證據는 確認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이 一帶

에 대한 精密 發掘調査가 이루어지면 그 實體가드러날것으로기대된다.

河南市 渼沙洞 遺蹟은 1 9 8 7年부터 1 9 9 2年까지 3차례에 걸쳐 發掘調査되었는데,

1 9 9 2年 실시된 3次 發掘에서 밭(田) 遺構가 確認되었다. 渼沙洞 遺蹟의 百濟時代 文化

層은 크게 上, 中, 下 세 層으로 구분되는데, 下層과 上層에서 밭 遺構가 確認되었다.  下

層에서 確認된 밭 遺構의規模는南北 110m, 東西 5 0 m에 이르며, 고랑과 이랑의폭은 各

各 70-80cm 정도로 일정하다. 周邊에서 出土된 遺物의 性格을 考慮할 때 下層 밭 遺構

의 年代는 西紀 4 - 5世紀頃으로 판단된다. 上層 밭 遺構의 規模는 南北 160m, 東西 6 0 m

에 이르며, 6世紀를 前後로 한 時期로 편년되었다. 渼沙洞 밭 遺構는 國內 最初로 確認된

것으로, 당시 百濟人들의 生業經濟의 一面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2001年

世宗大 博物館은 百濟初期의 凸字形住居址와 鐵製�을 確認하기도 했다.

한편 2 0 0 1年 文化財保護財團은 이웃한 天王寺址 發掘에서 百濟 蓋瓦를 確認했다.  이

蓋瓦의 年代는 좀더 檢討되어야 하는데, 이 蓋瓦의 年代가 百濟初期까지 올라갈 수 있다

면, 西紀 3 8 4年, 즉 第 1 5代 枕流王 元年 東晋으로부터 佛敎를 받아들였고, 이듬해인

3 8 5年 漢山에 佛事를 일으켰다는 歷史的事件과 結付하여『三國史記』「百濟本紀」의 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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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檢討해 볼 수 있는 중요한 資料가 될 것이다. 또 忠北大 博物館이 2 0 0 1年 調査한 淸原

芙江里 南城골 山城의 發掘結果 高句麗에 의한 城의 陷落時期가 이 遺蹟의 下限이 됨이

밝혀진 점도 이러한 歷史的 脈絡을 잘 보여준다. 이 南城골 山城은 淸州 井北洞 土城(史

蹟4 1 5號; 西紀 1 3 0 ~ 2 6 0年경 築造)의 경우처럼 馬韓時代에 처음 築造되었으나, 後日 百

濟의 城이 되고, 西紀 4 7 5年頃 高句麗軍에 의해 陷落된 것으로 여겨진다. 漢城時代 百濟

의 領域에 소재한 百濟城으로는 利川 雪峰山城(現 4次 발굴, 사적 4 2 3호) 抱川 半月城

(史蹟 4 0 3號), 漣川 瓠蘆古壘城(京畿道 記念物1 7 4號)과 燕岐 雲住山城 등이 있다. 瓠蘆

古壘城은 發掘을 통해 百濟時代에 版築을 이용해 쌓은 土城이었으나, 後代에 高句麗式

石城으로 改築되었음이 밝혀졌다. 瓠蘆古壘城은 百濟 1 3代 近肖古王의 北進政策과 관련

이 있는 城이며, 이는 坡州 舟月里와 抱川 自作里에서 確認된 百濟時代 住居址의 존재를

통해서도 立證된다. 第 1 3代 近肖古王代에 이르러 漢城時代 百濟의 領域이 가장 膨脹했

었는데, 당시 百濟의 領域은 驪州 淵陽里와 下巨里, 鎭川 石帳里, 三龍里(史蹟 3 4 4號)와

山水里(史蹟 3 2 5號)를 넘어 原州 法泉里, 그리고 最近 江原文化財硏究所가 發掘調査한

春川 巨頭里와 洪川 下花溪里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忠南 燕岐 雲

住山城은 統一新羅時代의 城으로 알려져 왔으나 發掘結果 百濟時代에 初築된 石城으로

밝혀졌는데, 이 城은 百濟時代 石城으로 잘 알려진二聖山城(사적 4 2 2호)과 雪峰山城(사

적 4 2 3호) 등과 서로 비교가 된다. 축성방법도 부여 관북리 궁궐터북벽 석록(복)사터벽,

부여 나성 동문(사적 5 8호), 부소산성 서문(사적 5호), 광양 마노산성, 대전 월평동 산성

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어 주목을 끈다. 그리고 京畿道 博物館이 2 0 0 2년~ 2 0 0 3年에 걸쳐

發掘調査한 坡州 月籠山城과 高陽市 法串洞 覓截山城 역시 百濟城으로 알려져 있다. 前

者에서는 馬韓時代의 土室과 함께 百濟 土城 및 生活遺構의 痕迹이 確認되었고, 後者는

百濟時代 土城에서 石城으로 변해가는 過渡期의 山城遺蹟이었다. 2003年 檀國大 埋藏文

化財硏究所에서 調査한 漣川 全谷邑 隱垈里 土城은 百濟를 侵略한 高句麗軍이 百濟가 쌓

은 土城의 一部를 깍아 내고 石城을 쌓은 것으로 西紀 4 7 5年頃의 歷史的 脈絡을 알려주

는 중요한 遺蹟이다.      

Ⅴ. 最近새로이 發見된 遺蹟들

前述한 遺蹟외에도 서울 近郊에는 三成洞土城과 峨嵯山城(史蹟 2 3 4號) 등 三國時代

遺蹟들이 散在해 있다. 1996年 峨嵯山城 補修時 石城과 함께 補築施設이 새로이 確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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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石城은 三國時代에 築城되고, 補築은 統一新羅代에 이루어진 것으로 推定된다.

三國時代에 山城 一帶는 戰略的으로 매우 중요한 地域이었으며, 新羅는 三國統一 以後에

도 峨嵯山城을 補築하여 戰略的 要衝地로 삼았다. 앞으로 漢城時代 百濟부터 統一新羅時

代에 이르는 歷史的 脈絡을 이 一帶에서 찾는 努力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서울 松坡區

一帶는 百濟의 漢城時代에는 一國의 都邑이었고, 三國時代 中期 以後에는 三國의 漢江流

域確保를 위한 橋頭堡였던 漢城時代 百濟의硏究에있어 가장 중요한地域이다.  

이외에도 百濟初期( 3 ~ 4世紀頃) 凸字形 住居址가 조사된 坡州 舟月里(京畿道 博物館

1 9 9 6 ~ 9 7年), 驪州 下巨里 古墳(慶熙大 博物館 1 9 9 8年), 驪州 淵陽里 住居址(國立博物館

1 9 9 5 ~ 9 7년), 華城 馬霞里 古墳(湖巖美術館 1 9 9 6 ~ 9 7년), 天安 龍院里 住居址, 古墳 (公

州埋藏文化財調査團 1 9 9 8年), 鎭川 石帳里의 百濟時代의 製鐵遺構(公州埋藏文化財調査

團 1 9 9 4 ~ 9 7년), 鎭川 三龍里와 山水里 窯址(史蹟3 2 5號와3 4 4號) (韓南大 博物館 1 9 8 6 ) ,

原州 法泉里, 洪川 下花溪里, 春川 巨頭里와 牛頭洞, 그리고 최근 調査된 河南市 德豊里 百

濟土壙墓 遺蹟등은漢城時代 百濟의 文化와 그 疆域을 알려주는 考古學 資料들이다.  

Ⅵ. 馬韓과 百濟와의관계

『三國志』魏書 東夷傳 및『後漢書』東夷列傳 韓條에는 秦役을 피해 韓에 왔는데 馬韓에

서 동쪽 國境의 땅을 分割하여 주었다는 內容의 記錄이 있다. 이는 馬韓의 上限이 늦어도

紀元前 3世紀까지는 遡及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記錄이다. 그리고『三國史記』卷 第一

「新羅本紀」始祖 赫居世 居西干 3 8年條(紀元前 2 0年) 및 3 9年(紀元前 1 9年)條에는 馬韓

王 혹은 西韓王에 관한 記錄과『三國史記』「百濟本紀」卷 第 23 始祖 溫祚王1 3年(紀元前

6年) 條의 馬韓王에게 사신을 보내 疆域을 정했다는 記錄은 馬韓이 늦어도 紀元前 1世紀

頃에는 王을 中心으로 하는 國家體系를 갖추었던, 즉 新羅와 百濟에 앞서 國家段階에 다

다른 社會였음을 알려 준다. 또「東夷傳」에는 辰王이 통치했던 目支國(또는 月支國, 本稿

에서는 目支國으로 統一)은 馬韓 5 4國이 共立하여 세운 나라였다는 記錄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記錄들은 馬韓의 上限이 紀元前 3 ~ 2世紀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으며, 馬

韓이 紀元前1 世紀代에 新羅·百濟와 通交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馬韓의 下限에대하여

는 적지 않은 이견이있지만, 最近 東新大博物館發掘 調査한羅州 金川面新街里당가의

土器窯址를 통해 볼 때 西紀 5 世紀末∼6 世紀初 무렵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馬韓은 紀

元前 3世紀頃부터 西紀 5世紀末/ 6世紀初까지 대략 7 0 0年 정도 存續했다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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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期間은 韓國考古學의 時代區分에서 鐵器時代 前期(紀元前 3 0 0年∼紀元前 1年) ,

鐵器時代 後期 또는 三國時代 前期(西紀 1年∼3 0 0年), 그리고 三國時代 後期(西紀 3 0 0

年∼6 0 0年경)에 걸친다. 즉 어느 정도 差異가 있긴 하지만, 馬韓의 存續時期는 百濟의 歷

史와 그 軌跡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百濟가 强盛해져 그 領域이 확대됨에3 ) 따라

馬韓의 領域은 縮小되고 그 中心이 점점 남쪽으로 이동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다

많은 考古學 資料를 통해 檢證되어야 하는 假說 水準이긴 하지만, 現時點에서 이용 가능

한 考古學 資料를 통해 馬韓의 중심지의 변화를 推定해 볼 수 있다. 漢城百濟(紀元前 1 8

年~西紀 4 7 5年) 時期의 馬韓의 中心領域은 天安 龍院里, 淸堂洞 및 平澤·成歡·稷山을

포함하는 地域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百濟의 公州 遷都 以後(西紀 4 7 5年~ 5 3 8年) 馬

韓의 중심지는 益山 永登洞, 新洞里와 廬山里 儒城, 全州 松川洞과 平和洞, 群山 內興洞과

山月里, 그리고 南原 細田里, 高敞 新井洞 一帶로 이동되었다.  그리고 扶餘 遷都(西紀

5 3 8年~ 6 6 0年) 後에는 羅州 潘南面 大安里, 新村里와 德山里(史蹟 76, 77, 78號)와 寶

城 鳥城面 鳥城里와 珍島 鰲山里 一帶가 馬韓 5 4국의 中心地였던 것으로 推定된다. 즉,

中心 地域의 變遷에 따라 馬韓은 天安(馬韓 I期), 益山(馬韓 I I期), 羅州(馬韓 I I I期)의 세

時期로구분할수 있다4 )

이는 종래의 입장, 즉 馬韓을 三韓時代, 또는 三國時代 前期에 존속했던 社會·政治 體

制로만 인식했던 斷片的인 視覺 또는 觀點에서 脫皮하여 馬韓의 性格을 全面的으로 再檢

討해야 할 時點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近肖古王이 在位 2 4年 (西紀 3 6 9年) 馬

韓의 故地를 盡有했다는 記事는 종래 李丙燾博士의 見解대로 羅州 一帶의 馬韓세력을 滅

亡시킨 것이 아니라 天安 一帶, 다시 말해 馬韓 I 期의 중심지였던 龍院里, 淸堂洞과 運轉

里를 중심으로 하는 天安 一帶의 馬韓勢力을 남쪽으로 몰아냈던 事件을 記述한 것으로

解釋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후 辰王이 다스리던 馬韓 5 4국의 目支國은 益山을 거

쳐 최종적으로 羅州 一帶로 그 中心이옮겨졌다.      

3 ) 한성백제의 강역은 제 1 3대 近肖古王代에 이르러 가장 팽창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새로 확인된 고고학적자료를 통해 볼

때, 당시 한성백제의 영역은서쪽으로 강화도 교동 대룡리 및인천 문학산일대까지, 동쪽으로는 여주하거리와 연양리, 진천 석

장리, 산수리(사적 3 2 5호) 및 삼룡리(사적 3 4 4호)를 넘어, 원주 법천리, 춘천 거두리와 홍천 하화계리 일대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북쪽으로는포천자작리와 파주 주월리(六溪土城) 일대까지, 남쪽으로는 평택 자미산성과 천안 성남 용원리에중심을 두

고있던마한과국경을두고대치하는정도에까지이르렀던것으로해석된다. 

4) 온조왕 2 7년(서기 9년) 4월마한의 두 城이 항복하자백성들을漢山 북쪽으로 이주시켰으며, 마침내 馬韓이 멸망하였다( . . .馬韓

遂滅)라는『三國史記』의 記錄은 당시 한성백제와 천안에 그 중심을 두고 있던 마한과의영역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

술한것으로볼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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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韓을 考古學的으로 특징짓는 資料로는 土室, 竪穴住居址, 掘立柱 住居址, 土城과 周

溝墓를 포함한 古墳 등이 알려져 있고, 繩席文, 打捺格子文, 鳥足文과 鋸齒文등은 馬韓土

器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文樣들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土室은 馬韓人들의 家屋이 마치

墳墓같으며, 入口가 위쪽에 있다는『後漢書』東夷傳 韓傳에 보이는 記事 (邑落雜居亦無城

郭作土室形如塚開戶在上) 및『三國志』魏志 東夷傳 韓傳 (居處作草屋土室形如塚其戶在

上)의 記事와 부합되는 가장 注目을 요하는 考古學 資料이다. 土室은 지금까지 2 0여 遺

蹟에서 確認되었는데, 종래 土室에 대한 認識이 없어 단순히 竪穴坑 또는 貯藏孔 등으로

보고된 竪穴遺構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제까지 정식으로 確認된

馬韓의 土室遺蹟은 다음과같다.

京畿道高陽市法串洞 覓截山

京畿道 廣州 南漢山城(史蹟 5 7號)內 行宮址 북담옆 1구역 5차 發掘(京畿道 記念物

1 6 4號)

京畿道器興 舊葛里

京畿道龍仁 竹田 4地區

京畿道龍仁 寶亭里水枝 빌라트4地點

京畿道華城郡上里

京畿道始興 論谷洞

忠淸北道 忠州 水龍里

忠淸南道 公州 長善里(史蹟 4 3 3號)

忠淸南道 公州 長院里

忠淸南道 公州 山儀里

忠淸南道 大田市 儒城區 秋木洞紫雲臺

忠淸南道 大田市 儒城區 大井洞

忠淸南道 論山 院北里

忠淸南道 論山 馬田里

全羅北道 全州 松川洞

全羅北道 全州 平和洞

全羅北道 益山 廬山里儒城

全羅北道 益山 新洞里

全羅北道 群山 內興洞

全羅北道 群山 高峰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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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室은 京畿道, 忠淸南北道, 그리고 全羅南北道에서 確認되었는데, 土室이 確認된 遺蹟

들은 馬韓의 세 時期 중 天安時期와 益山時期, 즉 馬韓 I, II期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土

室은 그 외형을 기준으로 形式分類가 가능하다. 즉 單室 形式과 두 개 이상을長方形竪穴

住居와 묶어 만든 形式의 두 形式으로 區分되는데, 前者의 예는 南漢山城과 龍仁 竹田에

서 後者의예는 龍仁 寶亭里와 公州 長善里에서 確認된바 있다. 한편 岩盤을깍고 築造된

것과 群山 內興洞의 例처럼低濕地에 築造된 것도 있어, 土室은 環境的 條件 및 技能도 考

慮해 분류되어야 한다. 그런데 龍仁 寶亭里와 益山 廬山里 儒城에서는 불을 피운 痕迹이,

高陽 覓截山에서는 柱孔이, 그리고 群山 內興洞에서는 家具施設이 確認된 점 등을 考慮

할 때 土室의주된 기능은실제 住居였을 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최근 長善里에서 출토된 試料를 質量加速分析器를 이용해 年代測定한 결과, 長善

里 遺蹟의 中心年代는 西紀 2 2 0 ~ 2 9 0年, 즉 西紀 3世紀頃으로 밝혀졌다. 長善里에서는

打捺格子文土器가 출토되었는데, 繩蓆文 및 打捺格子文 土器는 馬韓과 百濟 地域에서 同

時期에 製作 및 使用된 土器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打捺文土器는 短斜線文이 施文된 灰

靑色硬質土器(최근 代表的인 例가 紀元前 2∼1 世紀 頃으로 알려진 泗川市 勒島洞에서

출토)와 함께 樂浪系 土器의 影響을 받은 馬韓의 특징적인 土器로 보이며, 최근 公州 長

善里를 비롯해龍仁 竹田 4地區, 群山 內興洞, 高陽 法串洞 覓截山 土室에서 出土된 바 있

다. 繩蓆文과 打捺格子文이 施文된 土器는 紀元前 1 0 8年 漢四郡 設置와 함께 韓半島로

流入된 中國系 灰靑色硬質土器 및 印文土器 등의 影響으로 製作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후 馬韓과 百濟住民들도 高溫 燒成이 가능한 가마(窯)를 수용하여 灰靑色硬質土器를 製

作하게 되었다. 繩蓆文 및 格子文이 施文된 軟質土器와 硬質土器는 在來의 土着的인 硬

質無文土器와 同時期에 같이 사용되기도 했으나, 곧 韓半島 地域에서 中國系 硬質土器를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韓半島 全域으로 擴散되었는데, 그 時期는 西紀 1~2 世紀頃으로

推定되고 있다. 最近 畿甸文化財硏究院에서 발굴한 龍仁 寶亭里 水枝 빌라트 地域( 4지

점) 남측 1 4號 貯藏孔에서 이들이 함께 出土되기도 하였는데, 그 下限年代는 西紀 2∼3

世紀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京畿道 加平 達田 2里와 大成里, 華城 旗安里와 慶北 星

州 禮山里 등 慰滿朝鮮과 樂浪과의 關係를 보여주는 遺蹟들이 계속 確認되고 있어 이러

한 생각이 가능하리라고 믿는다.      

馬韓 古墳의 起源 및 編年 問題에는 아직 적지 않은 論難이 있지만, 馬韓 古墳이 土壙

墓, 周溝墓, 甕棺墓의 順으로 變遷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즉 土壙

墓는 天安 時期(馬韓 I期)에, 周溝墓는 天安, 益山, 羅州의 全 時期에 걸쳐, 그리고 甕棺墓

는 羅州 時期(馬韓 I I I期)에 주로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樂浪古墳은 土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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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木室墳-塼築墳의 順으로 變遷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淸州 松節洞土壙墓, 高敞 鳳

德里 萬洞, 龍仁 馬卜里 등에서 確認된 周溝墓들은 樂浪 初期 墳墓形式인 土壙墓의 影響

으로 造營되었을 것이라는 端緖가 確認되고 있다. 그리고 龍仁 馬卜里, 舒川 鳳仙里, 그리

고 高敞 鳳德里 周溝墓에서는 環頭大刀가 출토된 바 있는데, 이들이 墳丘墓의 影響을 받

아 造成된 것으로 보고, 中國 戰國時代 秦나라(紀元前 2 4 9년~紀元前 2 0 7年)와 연결시

켜 보려는 견해도 있다. 黑色磨硏土器가 出土된 靈光 郡東里 周溝墓의 경우를 근거로 周

溝墓의 上限이 늦어도 紀元前 1世紀 前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한편 扶

餘 石城面 曾山里 十字거리(街) 周溝墓에서 出土된 鐵斧는 濟州 龍潭洞, 咸安 末山里 古

墳 및 提川 桃花里 積石塚 등에서 出土品들과 연결되는 것으로 그 年代가 西紀 1 ~ 2世紀

頃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馬韓의 古墳 및 住居址가 確認된 遺蹟으로 다음과

같은 遺蹟들이 있다.  

京畿道華城 鄕南面發安里

京畿道華城 旗安里(炭窯)

京畿道龍仁市龜城面馬卜里(周溝墓, 環頭大刀)  

忠淸南道 扶餘 石城 曾山里 十字街(鐵斧)

忠淸南道 公州 下鳳里

忠淸南道 公州 灘川面長院里

忠淸南道 天安 運轉里

忠淸南道 天安 淸堂洞

忠淸南道 天安 斗井洞

忠淸南道 天安 龍院里

忠淸南道 保寧 官昌里

忠淸南道 舒川 鳳仙里(周溝墓, 環頭大刀)

忠淸南道 舒川 道三里(周溝墓)

忠淸北道 淸州 松節洞(土壙墓)

全羅北道 高敞 鳳德里(周溝墓, 環頭大刀)

全羅北道 群山 山月里甕棺 (鋸齒文)

全羅北道 珍島 鰲山里(住居址.  鋸齒文)

全羅南道 靈巖 仙皇里大草 甕棺

全羅南道 靈巖 金溪里溪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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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南道 靈光 郡東里

全羅南道 昇州 大谷里

全羅南道 昇州 洛水里

全羅南道 光暘邑龍岡里

全羅南道 咸平 萬家村(全羅南道 記念物5 5號)

全羅南道 咸平 中浪里

全羅南道 咸平 大倉里倉西(人物圖)

全羅南道 長興 有治面耽津댐 內 新豊里麻田, 德豊里 德山과上方(周溝墓)

全羅南道 羅州 金谷里龍虎

全羅南道 羅州 伏岩里(史蹟 4 0 4號)

土室과 古墳 이외에土器 表面에施文된鳥足文과 鋸齒文은 또 하나의 馬韓의 考古學的

特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文樣의 分布를 통해 馬韓文化의 傳統을 살펴 볼 수 있다. 鋸

齒文은 羅州 潘南面 新村里 古墳, 風納土城, 全州 松川洞, 群山 山月里, 그리고 珍島 鰲山

里 등에서 確認된 바 있으며, 鳥足文은 淸州 新鳳洞, 洪城 神衿城, 平澤 慈味山城, 羅州 潘

南面 德山里 4號墳와 新村里 6號墳과 利川 雪城山城 등지에서 確認되었다. 이뿐 아니라

淸州 井北洞 土城(史蹟 4 1 5號)은 馬韓時代에 축조된 土城으로 보이며, 天安 長山里에서

는 馬韓時代의 灌漑施設이, 鎭川 斜陽里와 華城 旗安里에서는 炭窯가, 羅州 金川 新街里

와 五糧洞에서는 土器窯址가, 天安 淸堂洞에서는 馬形帶鉤가 確認되는 등 馬韓文化의 實

體를 보여주는 새로운 資料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특히 咸平 大倉里 倉西에서 발견된

馬韓時代의 人物圖는5 ) 學界의 지대한 관심을끈 바 있는데, 人物圖의 얼굴 모습은 石窟庵

의 1 0대 弟子, 즉 印度人(유럽인, 코캐소이드인)의 얼굴 모습과 유사하다. 이 人物圖는

앞으로 海外 文化交流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資料이다. 馬具, 灌漑施設, 甕棺,

炭窯, 土器가마와 土城 등 馬韓關係 其他 遺蹟들로 다음과같은 유적들이 確認되었다.

京畿道仁川市中區 雲西洞(永宗島)

京畿道加平 馬場里

5) 이제까지 잘 알려진 김명국의 달마도나석굴암의1 0대 제자의 부조 등이 아닌 고고학적유물의 표면에서확인된 인물도는 경주

영묘사(신라), 부여관북리(백제: 양직공도는회화임), 양주회암사(조선) 등에서보고되었다. 



京畿道利川 雪城山城(京畿道 記念物7 6號, 鳥足文土器)

忠淸南道 天安 淸堂洞(馬形帶鉤)

忠淸南道 天安 鳳鳴洞

忠淸南道 天安 長山里灌漑施設

忠淸南道 平澤 慈味山城 (鳥足文土器)

忠淸南道 牙山 靈仁面龜城里

忠淸南道 稷山 蛇山城

忠淸北道 鎭川 文白面斜陽里(炭窯)

忠淸北道 淸原郡 芙蓉面 富强里南城골山城

忠淸北道 忠州 井北洞土城(史蹟 4 1 5號: 西紀 1 3 0 - 2 6 0年)

全羅北道 金堤 碧骨提(史蹟 1 1 1號, 西紀 3 3 0年)

全羅南道 務安 夢灘面良將里(低濕地) 

全羅南道 金川面 新街里 (窯址)

全羅南道 羅州 五梁洞(窯址)       

全羅南道 筏橋 鳥城面鳥東里

최근 天安 龍院里, 公州 長院里와 平澤 자미산성 등지에서 馬韓의 殘在로 생각되는 土

壙墓, 周溝墓, 鳥足文土器, 版築없이 축조된 土城과 掘立柱 建物址 등이 確認·調査되었

는데, 이들은 馬韓의 領域과 文化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앞으로 漢城時代

百濟 以前부터 존재했던 馬韓과 馬韓의 땅을 할양 받아 성립한 漢城時代 百濟와의 文化

的 差異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보다 설득력 있는 考古學 資料들이 確認될 것으로 기

대된다.

Ⅶ. 後言

考古學 資料를통해 此後 檢證되어야 할 假說이긴 하지만漢城時代 百濟의 硏究를 위해

서는 考古學 資料를 根幹으로 하여 于先 馬韓 文化의 具體的인 性格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 이제 史書에 등장하는 馬韓의 實體를 인정해야 할 時點에 이르렀으며, 考古學 資料

를 통해 馬韓의 存續 期間, 즉 그 上限과 下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馬韓의 時期區分

28 漢城時代의百濟와馬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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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編年이 이루어져야 한다.

2) 史書에 등장하는 馬韓 5 4국의 地理的 위치 및 分布範圍를 파악하고 馬韓 固有의 文

化的 特徵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3) 필연적으로 馬韓의 政治體制 進化過程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現時點에서 볼

때 馬韓 5 4國으로 표출된 크고 작은 여러 單純族長社會(simple chiefdom societies)로

시작되었다. 以後 各各의 單純族長社會는 通商圈(Interaction Sphere)을 형성하면서 複

合族長社會(complex chiefdom societies)로 발전되었으며, 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는 目支國으로 표출되는 古代國家段階(ancient state)로 成長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三

國史記』에 보이는 新羅 및 百濟와의 關係記事를 考慮했을 때, 馬韓은 늦어도 紀元前 1世

紀頃에는 國家社會로 成長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過程을 考古學 資料를 통해 밝혀

야 한다.  

4) 馬韓의 始原은 鐵器時代前期(紀元前 3 0 0년~紀元前 1年)까지 올라가지만 先史 考

古學의 立場보다는 三國時代前期(鐵器時代後期: 西紀 1年~ 3 0 0年)에 그 중심을 두고 歷

史 考古學的 側面에서 연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馬韓 연구는 百濟와의

力學關係上에서 이루어진 中心地의 變遷 및 馬韓 5 4國을 구성하는 各 小國들간의 力學關

係 등을 항시 고려하여 進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百濟의 歷史와 文化가 領域

의 擴張 및 都邑의 變遷에 따라 漢城-公州-扶餘의 세 時期로구분되듯이, 馬韓의 歷史와

文化 역시 百濟의 力學關係上에서 이루어진 中心地의 移動 및 變遷에 따라 天安-益山-

羅州의세 時期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될 때 비로소 馬韓 硏究의 올바른 方向이 설정될 수 있

다. 최근 유례없이 많은 馬韓과 關係된 考古學資料가 보고 되어 馬韓에 관한 考古學的 硏

究가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실감하는데, 量的으로 풍부한 資料들을 質的으로 解釋하는 작

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런데 馬韓과 共時的·通時的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漢城時代의 百濟의硏究를위해서는 다음과같은 先決課題가 있다.  

1) 『三國史記』百濟初期 記錄을 肯定的으로 解釋하려는 態度와 이를 支持하는 考古學

資料의確保와解釋,

2) 馬韓과 百濟의 歷史와 文化를 각각 獨立的으로 時代區分하고 硏究하는 二分法的 思

考의 確立, 

3) 從來 學界에서 심각한 論議없이 設定·採用해 왔던 原三國時代와 같은 曖昧模糊한

時代 槪念의과감한廢棄와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地域編年의 수립, 

4) 그리고 遺蹟, 遺構, 遺物의 硏究에 있어 구체적인 論據없이 제시되어온 旣存의 皮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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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인 立場에 얽매임 없이 考古學的·歷史的 脈絡을 충분히 고려한 유연한 解釋態度 등을

함양하는 노력이선행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歷史觀에는 아직도 日帝時代부터 심어진 韓國文化의“半島性, 他律性, 停滯性

과 事大性”으로 點綴된 植民地史觀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이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時間

과 努力이 소요되고 있다. 『三國史記』初期記錄에 대한 거의 無條件的 不信 역시 그 弊害

의 하나이다. 하루빨리 이를 극복하여 긍정적인 역사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神話學, 古代史와 考古學 등 제반 聯關分野 學者들의 學際的 硏究가 절실히 요

구된다. 다행히 최근 風納土城을 비롯한 여러 漢城時代 百濟 遺蹟이 發掘·調査되고 있

어 그 端緖를 제공할 資料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持續的으로 確認되고 있

는 考古學遺蹟의硏究와文獻史學的 硏究들이 병행될 때,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는 馬韓

과 漢城時代 百濟와의 關係, 그리고 衛滿朝鮮과 樂浪이 馬韓과 漢城時代 百濟에 미친 영

향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밝혀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歷史考古學의 範疇

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이 時期를 연구하는 考古學徒들은 發掘 및 調査를 통해

제공된 考古學 資料뿐 아니라 文獻情報의 파악에도 힘을 기울여 전체적인 歷史的 脈絡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遺蹟과遺物을올바로해석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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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nseong Period of Baekje and Mahan 

Choi, Mong-Lyong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istory of Baekje Kingdom, one of the Three kingdoms,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o

the change of sociopolitical center, including its capital as follows: Hanseong Period (18 BC ~

AD 475), Ungjin Period (AD 475~538), and Sabi Period (AD 538~660).  Though the Hanseong

Period of Baekje Kingdom covers more than two thirds of the whole history of Baekje Kingdom

(493 years), history and archaeological culture of the Hanseong Period is still unclear and even

ambiguous comparing to the Ungjin and Sabi periods.  Most of all, it is because of quite limited

historical records and archaeological data available.  In addition, negative attitude of the Korean

academic circles to the early records of Samguksaki(三國史記) has been a critical obstacle to

the study of early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including the Hanseong Period of Baekje

kingdom.

Author, who has attempted to combine historical records and archaeological data in order to

reconstruct the history and archaeological culture of the early Baekje, specifically the Hanseong

Period, has held positive attitude to the early records of the Samguksaki as far as possible.

He(Author) came to realize that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ahan (馬韓) society, one of

the Three Han (三韓) Society was more than essential in the study of Baekje.  According to his-

torical records and archaeological data, Mahan Society represented by Mojiguk(目支國) ruled

by King Jin(辰王) has been located in the middle and/or southwestern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3rd~2nd century BC through the end of the 5th century or early 6th century

AD.  Mahan already occupied central por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Han River

Valley when King Onjo(溫祖王) first set up the capital of Baekje Kingdom at Wiryeseong (慰

禮城) considered to be modern Jungrang~Songpa-gu area of Han River Valley.  From the

beginning of the Baekje history, there had been quite close interrelationships between Baekje

and Mahan, and the interrelationships had lasted for around 500 years.  In other words, it is

impossible to attempt to understand and study Hanseong period of Baekje, without considering

the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identity of Mahan. According to the Samguksaki, Baekje

moved its capital three times during the Hanseong Period (18 BC ~ AD 475) within the Han

River Valley as follows: Wiryeseong at Jungrang-gu area of the Han River (河北慰禮城, 18 ~ 5



BC), Wiryeseong at Songpa-gu area of the Han River(河南慰禮城, 5 BC ~ AD 371), Hansan at

Iseongsan fortress site(Historical site No. 422, 漢山 , AD 371~391), and Hanseong at

Chungung-dong of Hanam city(漢城, AD 391~475). 

Before 1990s, archaeological data of the Hanseong Period was quite limited, and archaeologi-

cal culture of Mahan was not well defined.  Only a few burial and fortress sites were reported to

be archaeological remains of the early Baekje, and a few settlement and jar burial sites were

assumed to be those of Mahan without clear definition of the Mahan Culture.  Since 1990s, for-

tunately, a number of new archaeological sites of Hanseong Baekje and Mahan have been

reported and investigated.  Thanks to the new discoveries, there has been significant progress in

the study of early Baekje and Mahan.  In particular, a number of excavations of Pungnap-dong

Fortress site(Historical site NO. 11, 1996~2003), considered to be the Wiryeseong at south of

the Han River, the second capital of the Hanseong Baekje, provided critical archaeological evi-

dence in the study of Hanseong Period of Baekje.  Since the end of the 1990s, a number of sites

have been reported in Gyeonggi, Chungcheong, and Jeolla provinces, as well.  From these sites,

archaeological features and artifacts representing distinctive cultural tradition of Mahan have

been identified such as unstamped fortresses, pit houses cut into the rock, houses with lifted

floor(掘立柱 건물), and potteries decorated with toothed wheel and bird’s footprint designs.

These cultural traditions reflected in the archaeological remains played a critical role to define

and understand archaeological identity of the Mahan society. Moreover, archaeological data

from these new sites reported in the middle and southwestern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r

made it possible to postulate a hypothesis that the history of Mahan could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o the change of its sociopolitical center in relation with the Baekje Kingdom’s political

Situation as follows: Cheonan (天安) Period, Iksan(益山) Period, and Naju(羅州) Period. The

change of Mahan’s sociopolitical center is closely related to the sociopolitical expansion of the

Hanseong Bae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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